
전국 시대로 시간 여행

조에쓰 시는 해안에 위치해 항구도 가깝기 때문에, 스시와 사시미 등 

신선한 해산물이 명물이 되고 있다. 시내에는 해물 요리가 자랑인 

가게가 많이 있으므로, 조에쓰 시를 방문하면 꼭 맛을 봐야 한다.

‘우노하마　 온천’에 가면 온천과 해산물 요리를 동시에 만끽할 수 

있다. 해안에 있기 때문에 수질은 해수 성분에 가까워 몸을 따뜻하게 

달래 준다. 맑은 날에는 바다의 아름다운 석양이 매력적이다. 봄부터 

가을 아침에는 근처의 해안에 관광지 전용 그물망이 펼쳐져 있어, 

어부 기분을 체험할 수 있다.

조에쓰 시립 수족 박물관
 "우미가타리"

해산물 우노하마　온천

2018 년 6월에 그랜드 오픈. 수조와 바다의 

수면이 일체로 보이는 대형 수족관과 박력 있는 

돌 고 래  쇼 ,  일 본 에 서  가 장  많 은  사 육  수 를  

자랑하는 마젤란 펭귄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.

니가타 현은 술이 맛있기로 유명한 지역. 그 중에서도 조에쓰 시는 맛있는 술을 만들기 

위한 쌀, 물 그리고 기후가 갖추어져 예로부터 술 만들기에 힘써왔다. 조에쓰 

시내에서만 12개의 양조장이 있고, 높은 기술과 열정으로 엄선된 술만을 제조하고 

있다. 시기에 따라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양조장도 있다.

또한, 시내에는 일본산 와인의 기초를 만든 "이와노하라 포도원"(1890년 창업)이 

있고, 창업자인 카와카미 젠베이 옹은 일본의 포도주의 아버지로 불린다. "이와노하라 

포도원"의 직판장에서 유료로 시음할 수 있으므로, 꼭 맛보도록 하자.

매년 10월에는 이러한 지역의 술이나 와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술의 이벤트 "에치고 · 

겐신 SAKE 축제」가 개최된다. 시음용 

술잔을 구입하면 회장의 시음용 술을 

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. 2 일간 약 10 만 

명이 모이는 인기 이벤트로써 술뿐만 

아니라 포장마차도 있어, 현지인과 섞여 

마시며 걷는 것도 즐거울 것이다.

지역 술과 와인을 맛보다


